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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4.(수) 10:30
< 4.24.(수) 석간 >

배포 2024. 4. 23.(화)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 한총리,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유공자 포상
- 반세기동안 원전‧K-방산으로 대표되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 

성장, 2023년 생산액은 사상 최대치인 60조 원 기록
- 50주년 기념 조형물 및 대통령 친필 휘호석 제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4.24.

(수)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 창원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1974년 4월 출범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산업의 심장부로서 원전,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업종들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다. 1975년 15억 원에 

불과했던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2023년 사상 최대치인 60조원으로 4만 배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60만 불에서 183억 불로 3만 배 증가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의 과거 50년 영광과 성취의 시간을 

재조명하고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원국가산단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입주기업 대표 등 

16명*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되었다.

    * 훈장(1), 포장(2), 대통령 표창(3), 국무총리 표창(3), 산업부장관 표창(7, 별도수여)

  오늘 최고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장갑차 변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등으로의 K-방산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창원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 기업들과 

상생협력‧나눔을 실천해 온 전서훈 (주)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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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조형물과 

휘호석에 대한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휘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창원 

국가산단 50주년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담아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라는 친필 휘호를 전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창원국가산단 반세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래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사회, 산업계와 함께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 축사 전문 별도 배포(국무총리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일 (044-20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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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개요

□ 일시 : '24. 4. 24.(수), 10:30~13:00

□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기념식)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제막식)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 참석자 : 한덕수 국무총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국회의원,

주요 입주기업 대표 등 400여 명

* 국무총리는 기념식만 참석

□ 세부 계획

10:30 - 11:20(’50) 기 념 식

o 개회 및 국민의례 (3‘)

o 내빈소개 (2‘)

o 창원산단 50년 경과보고 (산단공 이사장) (5‘)

o 환 영 사 (경상남도지사) (5‘)

o 미래비전 발표 (창원특례시장) (5’)

o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10‘)

o 축 사 (국무총리) (5‘)

o 기념식 세레머니 (5‘)

o 주제공연 * 뮤지컬‧창작무용‧미디어 퍼포먼스 (10‘)

12:40 – 13:00(’20) 제 막 식 * 기념조형물및대통령휘호석

o 개식선언, 내빈소개 (5‘)

o 추진경과 보고 (5‘)

o 축 사 (산업부 차관) (3‘)

o 제막 및 기념촬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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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주요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사진 성 명 현직 공적 요지

동탑

산업

훈장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

ㆍK200 장갑차의 T-300 변속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 
납품을 통해 사우디 등 K-방산 수출 기여

ㆍ창원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 경남중소기업중앙
협의회장 활동으로 기업, 지역과 상생‧협력 실천

산업
포장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

ㆍ‘99년 창업 이후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정밀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 ‘10년부터 자동차 부품 동남아 수출 시작으로 ’21년 
300만 달러 달성

김장주
금아하이드파워

대표이사

ㆍ’88년 창업 이후 전력기기 및 방산부품(K2전차 
main pump)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

ㆍ일본 Hitachi와 약 30년간 전력기기용 제품분야 
협업으로 제품 품질입증, 수출증대 기여

대통령
표창

전영찬
※단체

피케이밸브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ㆍ’68년 창사, 창원공단 제1호 입주업체
ㆍ국내 최초 고온고압용 특수강제품을 개발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납품, 세계 70여개국에 수출
ㆍ원자력발전소용 고온고압 밸브, LNG운반선용 

초저온 버터플라이밸브를 개발

조대익
광암중전기
대표이사

ㆍ변압기‧발전기 등 전력설비 제작 및 설치 기업
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ㆍ국제봉사 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18년간 활동하면서 
저개발 국가에 보건‧의료 및 나눔 활동

한상근
덕보기계
대표이사

ㆍ현대중공업 로봇부품, 쌍용 선박엔진 부품, 삼성 
반도체 및 볼보 굴삭기 부품 개발 및 납품

ㆍ현대로템 특수차량부품 개발, 능동발사기 조립체 
개발 등 방산 분야 국산화에 기여

국무총리
표창

김고도
에스지서보
대표이사

ㆍK55자주포, KF-21 전투기 부품 개발 및 국산화
하여 한화디펜스 및 SNT중공업 납품

ㆍ매출의 90% 이상이 방위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 보유기업

김한준
대호아이엔티

대표이사

ㆍ세계 최초로 나노결정 실리콘탄소섬유 발열체를 
개발하여 ’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ㆍ사랑 나눔의 집을 통한 노인급식소 봉사활동 및 
정기 후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동찬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前)

ㆍ’90년 산단공의 전신인 창원기계공업공단 입사
ㆍ창원 산단 내 중소기업 전문단지(차룡·하구·월림) 

분양·입주기업 유치로 창원산단 성장에 기여
ㆍ정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도입 초기 산단

환경개선펀드 최초 도입 등 사업체계 확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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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창원국가산업단지의 50년 성과와 미래비전

□ 산업단지의 역할

ㅇ ’64년 구로공단(현 서울G밸리)을 시작, 현재 총 1,306개 산단 조성(’23)

ㅇ 산단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고용의 47.9%를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22)

     * 산단의 생산 1,257조원, 수출 4,449억불, 고용 2,038천명

□ 창원국가산업단지 50년 성과

ㅇ 중화학공업화 선언(’73.1)에 따라 기계‧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74년 조성,
창원산단 50년사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우리 경제성장의 역사

- ‘75년 15억원에불과했던창원국가산단생산액은 ’23년 60조원으로 4만배
증가했으며 동기간 수출액도 60만불에서 183억불로 3만배 증가

      * 입주기업수 : (‘75년) 44개 → (’23년) 2,965개사 (기계(51%), 전기전자(20%), 운송장비(8%) 등)

- 기계산업은 수출액 비중 3위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성장,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을 넘어 수출액 규모 세계 9위의 K-방산 브랜드 창출

      * 우리나라 수출품목(’23, 억불) : 1위 반도체(986.3), 2위 자동차(708.7), 3위 일반기계(534.3)
     **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18∼’2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 1위 미국(40%), 

2위 러시아(16%), 3위 프랑스(11%), 4위 중국(5.2%) vs. 9위 한국(2.4%)

ㅇ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산단으로 원전, K-방산의 주력 생산거점
    * 경남 산단 전체 생산의 56%, 수출의 43%, 고용의 46% 차지
       (전국 산단 중 ▴생산액 4위(60조원), ▴수출 4위(183억불), ▴종사자수 3위(11.8만명))
   ** 대표기업: 두산에너빌리티(舊 두산중공업),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 경남지역은 (방위산업) 전국 1위, (원전산업) 매출액 2위, 업체수 3위

  

구분
업체 수 (개사) 매출액 (조원)

전국 경남 비율 전국 경남 비율
방위산업 320 166 52% 17.4 9.6 55%
원전산업 514  85 16% 4.1 0.9 22%  

□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비전 : “글로벌 디지털‧문화 산단의 수도”

ㅇ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기술형 산업구조로 전환
하고, 산업‧문화‧환경이 공존하는 친황경 산업단지로 탈바꿈

ㅇ 원자력‧방위융합신규국가산단(창원제2국가산단)* 조성을통해 원전산업의
질적고도화 및 방위산업 세계 4대 선도국 진입 추진

     *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23.3월)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중(LH)


